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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알코올중독 평생 유병률은 약 13.4%로, 

2012년 통계에 의하면 남성알코올중독자는 약 119만

명, 여성알코올중독자는 약 3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알코올중

독자를 치료하는 영역에서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재

발이다. 실제로 치료받은 알코올중독 환자의 50～60%

가 3개월 이내에, 40%～70%가 1년 이내에 재발하며

(Swift, 1999), 특히 재발하는 빈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on, 2014). 

재발은 치료 후 알코올중독자가 다양한 고위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다시 

음주를 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다(Bong & Lee, 

2011). 그러므로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재발방지에 초점을 둔 적

극적인 중재가 매우 중요하다.

알코올중독의 재발은 단순한 재음주에서 재음주 이

후의 기능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

나,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단주를 유지한 후에 다시 이

전의 습관적인 음주행동으로 되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Kim, 1996). 재발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은 부정

적인 정서와 대인관계 갈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부정적인 정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재발관련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on, 

2014). 부정적인 정서란 분노, 슬픔, 죄책감, 수치심 

등의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정서로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회복중인 남성알코올중독자들의 부정적인 정서

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은 성적 욕구나 성생활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고되고 있다(James, 2012). Cho (2006)

의 연구에 따르면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배우자의 성관

계 거부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할 때 부정적 정서를 경

험하며 재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음주충동의 외적요인으로 성적으로 즐기거나 쾌락 추구

할 때,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만날 경우 거의 음주상

황이 초래된다고 하였다(Cho, 2006). O`Farrel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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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도 역시 알코올중독자가 경험하는 가장 중

요한 재발은 ‘성’과 관련한 것으로, 회복중인 알코올중독

자가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재발을 촉진한다고 보

았다. 

이처럼 James (2012)에 의하면 알코올중독의 재발

과 성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성관련 문제가 부정적인 

정서로 발전되지 않도록 돕는 중재가 효과적인 재발방

지 전략이 될 수 있다(Cho, 2006). 특히 남성의 경우 

성에 대한 생리생식의 일반적인 지식이 월경을 시작하

면서 임신이나 분만과 같은 기본적인 성지식을 어머니

로부터 얻는 기회가 있는 여성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Lee, Jeon, Kim, & Jung, 2000), 남성알

코올중독자들이 회복기에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

관련 문제에 초점을 둔 성교육은 재발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재발과 성 문제와의 높은 관련

성에도 불구하고, 중독 치료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에 관한 문헌이나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

Lee, Kim과 Lee (2008)가 2000년부터 2007년까

지 11개의 국내 간호 관련 학술지에 실린 성 관련 논문 

163편을 임상적 영역, 생물학적 영역, 문화적 영역, 인

지적 영역, 지식측정과 교육영역 및 복합적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나 정신건강분야와 관련된 영역의 내용은 포

함되지 않았다. 정신건강분야에서 수행된 ‘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성관련 경험과 성태도, 

성지식과 관련된 연구(Ko, Park, & Jeong, 2008)로 

국한되어 있으며, 알코올중독자의 ‘성’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알코올중독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연구들도 인지행동모델, 극복기술모델, 회복

훈련과 자조모델 그리고 재발예방모델을 통한 예방 전

략을 고찰한 연구(Bong & Lee, 2011; Choi, 2013)

로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성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중독자들이 어떤 내용의 성교육 요

구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은 인간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문화적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성관련 경험은 개인적 상황

과 한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이해될 필요가 있다

(Lee et al.,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중인 남

성 알코올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알코올중독자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생생한 성관련 정

보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성

교육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알코올중독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자들이 경험하는 ‘성’과 관련된 

교육요구를 파악하고자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내용분석(thematic cont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Braum 

& Clarke, 2006; Hsieh & Shannon, 2005). 

2. 연구 대상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알코올의존으로 진단

받고 치료받은 후에 6개월 이상 단주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알코올중독자 전용의 

사회복귀시설(입소시설, 주거시설, 이용센터, 알코올상

담센터)의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A.A. 

(Alcoholics Anonymous) 모임에 참여하여 회복 프로

그램을 실천하는 자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남성 알코올중독자 17명이다. 

2)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다음과 같

다. 일차적으로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개인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참여에 관심이 있는 

알코올중독자들의 참가 신청서를 받았다. 두 번째 단계

로 참가신청을 한 대상자들에게 포커스그룹 토의에 대

해 설명한 후 수집한 면담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익명으로 사용 할 것이며 참여자 개인 신분

은 공개하지 않을 것과 연구 참여 중에라도 거부할 의

사가 있음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액의 문화상

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포커스그룹 토의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녹음기를 사용할 것이며 이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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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토의내용을 메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인

터뷰를 진행할 때 영어 이름 혹은 별칭을 사용하여 녹

음하였고, 음성파일 및 개인정보는 제 1 연구자만이 접

근 가능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였다.

3. 자료 수집

대상자를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포커스그룹 토의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도 8월부터 2011년도 2월까지였다.  

포커스그룹 연구에서 제안하는 질문의 원칙을 준수

하여 토의에 사용할 질문을 개발하였다(Kim, Kim, 

Lee, & Lee, 2000; Kang & Hong, 2014). 

성적인 경험이 평상시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민감한 주제임을 고려하여 워밍업을 위한 도입 질문으

로 “성이란 무엇입니까?”을 사용하였다. 전환질문으로는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를 사용하였으

며, 주요 질문들로는 “성과 관련하여 회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

과 관련하여 말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것 입니

까?”, “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무

엇입니까?”, “성과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

보는 무엇입니까?”등을 이용하여 알코올중독의 재발사

건과 관련된 자신의 성관련 경험을 수집하였다. “성과 

관련하여 추가로 하시고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

는 마무리 질문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교육 내용을 파악

하였다. 

원활하고 자유로운 성 경험 토의를 위해 참여자들이 

남성인 점을 고려하여 포커스그룹 토의는 훈련받은 3명

의 남성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진행하였다. 집단의 동질

성 확보를 위해 중간 집, 거주시설, 이용센터 및 알코올

상담센터 참여자별로 집단을 구성하여 총 3개의 그룹을 

운영하였다. 참여자들이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충

분히 나눌 수 있도록 각 그룹에 융통성 있게 시간을 할

애하였으며,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그룹토의를 진행하

였다.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90분마다 휴식시간을 

가졌고, 휴식시간에는 포커스그룹 토의를 운영하는 장

소의 옆방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차와 간

식을 제공하였으며,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포커스그룹 토의에 소요된 시간은 약 4-6시간이었다. 

한 개의 포커스그룹 토의 직후에 연구자와 토의를 운

영한 진행자가 모여 디브리핑 노트를 작성하였고, 질문

에 대한 추가 탐색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

으며 자료가 충분히 포화되었음이 동의되면 다음 포커

스그룹 토의를 위한 질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포커스그룹 토의 필사본과 진행자와 보조진

행자가 작성한 현장노트, 디브리핑 노트 등으로 모두 

A4용지 160페이지 분량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및 신뢰도 확보

1) 자료 분석 방법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주제내용 분

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내용 분석은 수집된 자

료로부터 서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념을 찾아내고 개

념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심 주제를 도출해 내는 방법

이다(Braum & Clarke, 2006). 본 연구에서는 Hsieh

와 Shannon (2005)가 제안한 대로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일차적으로 개방 코딩한 후 유사한 문장

과 단락으로 모아 구분하고, 구분된 문장과 단락을 범

주화하여 명명하였다. 주제내용 분석을 위해 연구자와 

진행자가 총 10회의 연구회의를 진행하였고, 연구과정

에서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일지

를 작성하여 연구의 일관성과 자료 분석의 중립성을 유

지하였다. 

2)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Guba와 

Lincoln (1989)의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에 따라 연

구를 수행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의 전 과정을 녹음하였고 필사본과 녹음내용을 무

작위로 선택하여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포커스그룹 토의가 종료된 후 토의 내용을 요약하

여 참여자들에게 그들이 말한 내용과 다름없는가를 점

검하였다. 분석 의 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였던 참여자  

3명에게 보이고 그 내용의 의미가 정확한지를 확인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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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20~39 4(23.5)

40~59 12(70.6)

60~ 1( 5.9)

Mean     43.5 years

Marriage status

Non-marriage 6(35.3)

Married 5(29.4)

Divorced 6(35.3)

Religion
Yes 14(82.4)

No 3(17.6)

Education

Middle school 3(17.6)

High school 6(35.3)

University 8(47.1)

Hospital admission experience

Yes 14(82.4)

No 3(17.6)

Admission periods 13.4 month

Ⅲ.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 참여자는 총 17명으로 참여자들의 평균 연

령은 43.5세이고, 미혼 6명(35.3%), 기혼 5명(29.4%), 

이혼 6명(35.3%)이며, 종교 있음 14명(82.4%) 종교 

없음 3명(17.6%)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 3명

(17.6%), 고졸 6명(35.3%), 대졸 8명(47.1%)이었

고,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4명

(82.4%), 없는 대상자는 3명(17.6%)이었으며, 알코

올 중독치료로 입원한 평균 재원기간은 13.4개월이었

다(Table 1).

2. 주제내용 분석

분석결과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 성교육 요구를 나

타내는 주제는 4개의 범주와 10개의 하위 범주로 도출

되었다. 

첫 번째 범주인 ‘성지식의 부족’에는 참여자들이 지닌 

‘성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이해’ 와 ‘성교육의 부

재’ 가 하위범주로 포함된다. 범주 2는 ‘성생활에 미치

는 알코올의 영향’으로서 그 하위범주로는 ‘알코올과 성

충동과의 관계’, ‘불만족한 성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정

서’, ‘성기능의 장애’로 도출되었다. 범주 3은 ‘성기능 장

애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도출되었고, 하위범주는 ‘대증

적 처치’,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대처’, ‘성적 욕구의 

승화’로 도출되었다. 범주 4는 ‘여성과의 관계와 갈등’으

로 도출되었고, 그에 따른 하위범주는 ‘여성과의 관계’, 

‘성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도출되었다(Table 2).

1) 성지식의 부족 

범주 1인 ‘성지식 부족’은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

을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주제이다. 이들이 

지녔던 부정적이고 단편적인 성지식과 정확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없었음을 확인해주는 하위 범주로 ‘성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이해’와 ‘성교육의 부재’가 도

출되었다. 

•성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이해

‘성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이해’는 연구 참여자

들의 성에 대한 이해수준을 드러내주는 주제이다. 대다

수 참여자들에게 성이란 단지 ‘쾌락을 추구하거나’, ‘스

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성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는 오로지 ‘결혼을 전

제로 배우자를 통해 자식을 낳으려는 종족 보존의 요식

행위’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다음의 한 참여자의 

진술에서 보듯이 성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는 성행위를 

이성을 착취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제가 술 문제가 깊어지기까지는 이성은 나의 욕구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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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eeds of Sex Education for Recovering Male Alcoholics

Category Sub-category   Key contents

Lack of sexual 

knowledge

Fragmentary and negative 

understanding of sex

‐Pleasure seeking sex

‐Sex for relieving stress

‐Sex for preserving the species

‐Sex for satisfying the partner

Lack of sex education
  Personally learned knowledge of sex

‐Necessity of sex related knowledge

Effects of alcohol 

on sex lif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and sexual impulse 

‐Feel confident only after drinking

‐Sex with prostitute

‐Uncontrolled sexual impulse 

Negative emotions induced 

unsatisfied sex life 

‐Anger

‐Anxiety

‐Irritation

‐Suicide impulse

Sexual dysfunction

‐Impotence

‐Premature ejaculation

‐Loss of sexual desire

‐Drug treatment and sexual disorder

Strategies to cope 

with sexual 

dysfunction

Symptomatic treatment
‐Use erection sustainer

‐Use medication prescribed by the doctor

Healthy coping for solving 

problems

‐Do masturbation

‐Have sauna at a steam room

‐Have many physical activities

‐Study for self development

Sublimation of sexual impulse 

‐Accept difficulty in sexual impulse

‐Come to have strength to endure 

  sexual impulse

Relationship and 

Conflict with women

Relationship with women

‐Sex with an alcoholic woman

‐Sex with a drinking woman

‐Come to understand women

Marital conflicts due to sexual 

problem 

‐Influenced by the wife’s rebuke

‐The pride is hurt if rejected

‐Lose confidence in sexual intercourse

‐Suspect the wife

족 수단이고, 내가 원하는... 내가 성적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서 여성은 이용하는 도구라 생각했어요. 이성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착취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

요.”(참여자 14) 

•성교육의 부재

참여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고 술회하였다. 한 참여자는 

자신들이 성에 대해 부정확한 지식과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 것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이 개

인적으로 터득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성 지식을 알

기를 원하였다.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 참여자

의 다음 진술은 올바른 성지식이 성에 대한 인식을 변

화시킬 수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이다.   

“성교육을 아주 리얼하게 받았고 그때 이제 성이란 

아름다운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구나. 정

말 소중한 거고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또 어떤 죄가 아

니구나. 죄악이 아니고...”(참여자 10)

2) 성생활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 

두 번째 범주인 ‘성생활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은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성

교육 내용에 해당되는 ‘알코올과 성충동과의 관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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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 성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및 ‘성기능의 장

애’의 주제가 포함된다. 

•알코올과 성충동과의 관계

참여한 알코올중독자들은 술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

를 하던 과거의 습관으로 인하여, ‘술을 마셔야만 성관

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

은 단주한 후의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에 대

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로 인

해 단주 후에 상당기간 성욕을 억제하다가 한 순간에 

강한 성 충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는 음주충동으

로 이어져 재발을 초래하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 ‘통제

할 수 없는 성충동’을 해결하기 위해 집장촌을 찾아가게 

되었던 참여자도 있었고, 술을 마셔야만 성관계에서 자

신감이 생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참여

자도 있었다. 다음 참여자의 진술은 음주와 연결된 과

거의 성생활 습관과 단주 후 억압해온 성욕이 강한 성

충동을 일으켜서 재발을 일으키는 과정을 잘 드러내주

는 예이다.   

“성 욕구가 워낙 강하게 올라오니까. 성 충동이 올라

와서 재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맨 정신에는 할 수 없

기 때문에) 술이라도 마시고 건수 만들어... 저 여자랑 

하고 싶다. 단순히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단주 생활하

다가 그걸 포기하고 술은 마셨는데...”(참여자 13)

•불만족한 성생활로 인한 부정적 정서

참여자들은 단주 후의 성생활에 대하여 음주상태에

서의 과거 성생활보다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이

와 같은 불만족스런 성생활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였으며, 원활한 성기능을 위해 술 한 잔 하고 와서 성 

관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불

만족한 성생활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는 화, 

불안, 수치심 등으로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만족하지 못

하는 성행위로 인해 화가 많이 나거나, 성 파트너의 부

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성관계가 제약받는 상황으로 인

해 짜증이 나거나, 안절부절해지는 불안감을 경험하였

다. 다음의 한 참여자의 진술은 성생활과 부정적 정서

와 재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드러내준다. 

“술을 안마시고 정상적으로 여자를 관계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수치심, 쪽팔림을 경험하다보니까, 다시 술 생각으로 자

동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참여자 13)

•성기능 장애

회복과정 초기에 있는 참여자 대부분이 발기불능과 

조루현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참여자

는 이와 같은 성기능 장애로 인해 성 욕구가 감소되면

서 삶의 의미조차 상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어

떤 참여자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기능이 향

상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못해서 치료를 중단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참여자 대

부분이 알코올중독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의 상당수는 알코올중독의 후

유증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복용하는 항우울제의 부작용에 대해 아는 바

가 없거나 잘못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관한 

교육이 전무함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인용문은 알코

올로 인한 성기능 장애와 항우울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성기능장애가 재발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단주 초기 이삼년은 맑은 정신이 되고 술 안 먹고 

성관계를 하니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난감한 거예

요. (그러니까) 하다가 에이~말아버리는 거죠. 음주 했

을 때는 어떤 힘이 발동했는지 몰라도... 2년 정도 우울

증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다시)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고민하게 되

는 거예요.”(참여자 11)

3) 성기능 장애에 대한 대처방법

세 번째 범주인 ‘성기능 장애에 대한 대처방법’에는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증적 처치’의 방법들

과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대처’ 방법 및 ‘성적 욕구의 

승화’의 방법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성

기능 장애 대처방법’과 관련하여 높은 성 교육 요구도를 

나타냈다.  

•대증적 처치

참여자들은 이 회복과정 중에 성기능 장애를 극복하

기 위해 다양한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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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에 의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비

전문적인 정보에 근거한 대증적 처치를 사용하고 있었

으며 ‘호기심으로 일시적으로 시도’해보는 정도였다. 참

여자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좀 더 건강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였다. 발기부전이나 조루에 대처하

기 위한 참여자들의 대증적 처치는 발기 유지제를 구입

하거나, 비뇨기과에서 국부 마취제를 처방받는 것이었

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대증적인 처치를 ‘임시적인 방편’

이라고 표현하였으며, ‘(효과는) 괜찮지만, (사용이) 불

편하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비아그라를 처방받은 한 

참여자는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하여 죄책

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저도 칙칙이 몇 번 사서 써요. 말 그림 그려있는 칙

칙이... 중략... 뿌리는 거 바르는 거 있고 두 가지 있잖

아요. 왜? 혹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그 

때 해보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참여자 12)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대처

단주기간이 길어지고 회복과정이 진행되면서 참여자

들은 성 욕구를 지연시키거나, 성충동이 일어나도 상황

이 여의치 않으면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성충동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용하는 대처방법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예를 

들어 부끄럽게만 느꼈던 자위행위하기,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긴장을 해소하기, 또한 기운이 소진될 때까지 

냉·온수 찜질 번갈아 하기, 운동하기,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하기 등이 있었다. 한 참여자는 신체적 활동을 통

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또 어

떤 참여자는 회복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 충동은 일시적

인 특성임을 알게 되어서, 강렬한 성충동이 잠시 후 가

라앉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힘이 생긴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의 인용문은 성충동에 건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준다. 

“지금은 성 충동이 올라오면 조금만 그 시기만 넘기

면 된다는 걸 아는데요... 어디 창녀촌이나 어디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차라리 자

위를 하던지 해요. 옛날에는 즉흥적이었으면 지금은 조

금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좀 떨쳐 버리려고 

하고...”(참여자 9) 

• 성적 욕구의 승화 

한편 참여자들은 단주 이후 현실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성관계와 성적인 욕구는 단지 성행위만으로는 충

족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그러한 성적 욕구

는 자신이 희망했던 삶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기쁨과 자신의 자기실현의 과정

으로 승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다음의 인용문은 

성적 쾌락과는 다른 기쁨을 느끼게 된 자기개발 경험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저의 정신적인 부분을 충족을 시키는 게, 즉 이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래서 무엇인가 의미 있

는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족을 느끼는데서 공

부하고, 배우고, 몰랐던 거 알면서... 어떤 그런 만족감

이 순간에... 어떤 성적 쾌락에서 순간 폭발보다도 이것

이 그 어떤 잔잔한 쾌락의 맛을 보는 느낌이에요. 내가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아가는 구나 그러면서 어떤 희열이 

지금의 어떤 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3)  

4) 여성과의 관계와 갈등

네 번째 범주인 ‘여성과의 관계와 갈등’에는 ‘여성과

의 관계’와 ‘성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의 하위범주가 도출

되었다. 분석결과 ‘여성과의 관계’가 재발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성문제로 인한 부

부 갈등’도 재발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불어 성과 관련된 ‘여성과의 관계와 갈등’에 대한 교육

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과의 관계

결혼상태가 아닌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이 성적 

파트너로 만날 수 있는 여성은 단주하고 있는 여성알코

올중독자이거나, 음주하는 여성들이었다. 참여자들은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을 이성 상대로 만나게 되었을 때

는 남녀가 모두 정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성관계에

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재발촉발요인이 될 수 있

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성적 파트너로 새롭게 만나는 

여성이 음주하는 상황은 자신에게는 재발의 고위험상황

이 될 수 있음을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회복중인 남

성알코올중독자가 안전한 성생활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는 새로운 여성과의 만남에 신중함해야 함을 강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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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인용문은 성적 파트너가 음주하는 상황에 함

께 있는 것은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내가 술 문제가 있는 거는 그 분이 알고 있는데 내 

앞에서 (그 여자가)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술에 가버린 

거죠... 중략... 그런 상황에 제가 막 닥치니까 불편해

져요. 그 상황이 자주 반복되거나 심해지면 내가 술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참여자 

5)

한편 알코올중독에서 회복되어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성적 파트너로서의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예는 회복되어감에 따

라 여성에 대한 이해의 자세가 변화됨을 알 수 있는 예

이다.  

“내가 맑은 정신이 되니까 2년째는 몰랐고 3년째는 

남자인 나는 성욕구가 있을 때 자위행위나 어떻게 해서

든지 해결하는데... 중략... 집 사람도 똑같은 사람일 

텐데 어떻게 (성욕을) 푸는가 방식들도 생각해 보게 되

더라구요.”(참여자 11)

•성문제로 인한 부부갈등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부

인과의 성생활 문제에 대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참여자들은 부인이 발기부전이나 조루와 

같은 성기능 장애에 대해 지적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할 

때에는 자존심이 손상되어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든

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부부생활에서 부인을 만족시키

지 못했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불안해지면서 부인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고 하였다. 분

석 결과 이러한 성문제는 부부갈등으로 이어지고 음주

충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음의 인용문에서는 성문제가 부부갈등으로 이어지는 과

정이 잘 드러난다.  

“부인에게 성에 대해 제대로 충족 못시켜줄 때, 그런 

거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 있겠다는 불안감도 갖고 있

어요. 제대로 안 해주면 부인이 다른 남자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늘 갖고 있는 거죠.”(참여자 

13)

Ⅳ.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4개의 범주는 회복중인 알

코올중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성교육의 요구임과 동시에 

이들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포함해야 할 4

가지의 주제가 될 것이다. 

범주 1인 ‘성 지식의 부족’에서는 회복중인 알코올중

독자들을 위해 정확한 성지식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하위범주 ‘성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이해’에

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성’을 단순한 욕구충족의 수단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Chae (2009)의 주장과 

같이 성을 단순하게 성기관이나 성행위에 연관시켜 인

식해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이 

지닌 성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가족주

의 입장에서 단지 자녀 출산의 수단으로 성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나라 남성의 전통적인 성 관념(Kim, 2005)

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성 

지식의 부족은 이들의 20-30대 시절인 1960-70년대 

한국 사회의 성문화에 근거한다. 성을 주제를 공개적으

로 강의하거나 논하는 것이 금기시되었고(Chae, 

2009), 게다가 우리나라 성교육의 대부분은 성기의 구

조와 성행위에 대한 생물학적 영역의 내용들로만 국한

되었기 때문이다(Sok, 2003). 

하위범주 ‘성교육의 부재’에서는 이들이 성교육 기회

가 부재했음을 알 수 있었고, 더불어 성교육을 통해 성

지식과 이해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러한 ‘성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이해’는 

부정적인 정서인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여성을 자신의 욕구를 위한 착취적인 수단

으로 삼았다는 생각과 성적 욕구 자체를 죄악으로 여기

는 인식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고 이는 음주를 촉

발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정적인 정서가 알코올

중독의 핵심적인 재발요인이므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갖도록 돕는 것이 재발방지에 효과

적인 중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범주 2 인 ‘성생활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에서는 참

여자들의 성생활과 음주가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을 보

여준다. 하위범주인 ‘알코올과 성충동과의 관계’의 주제

에서는 알코올중독자들이 성충동과 음주충동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음주가 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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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성욕구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기대감

이 있다는 Hong (1990)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취한 상태에서의 성충동 경험은 오

랜 기간 동안 학습된 인지적 관점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회복과정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하위범주인 ‘불만족한 성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는 원인에 따라 그 정서

의 유형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범주 1인 ‘성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는 죄책감

과 자책감인데 비해, ‘불만족한 성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는 화, 불안, 수치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게

서의 성은 남성다움을 형성하고 남성으로 인정받는 것

(Park, 2009)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한 성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

적 정서에 따라 초점을 달리한 성교육을 제공한다면 재

발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성과 

관련된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느끼는 대상자에게는 과학

적인 성지식을 중심으로 한 성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

으며, 성과 관련되어 화와 불안 및 수치심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위해서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치료방

법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위범주인 ‘성기능 장애’를 통해서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들이 겪는 성기능 장애가 강력한 재발촉발요인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복 초기에 이들이 경험하게 되

는 성기능 장애의 경험이 매우 당황스럽고, 차라리 음

주를 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 음주충동으로 이어지

는 경험을 보고하였는바, 이는 장기적인 알코올 섭취가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쳐 남성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성

기능 감퇴가 오게 된다는 지식(St. John of God Alcohol 

Counseling Center, 1993)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참여자들은 성기

능장애가 항우울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

는 알코올중독자들에게 항우울제가 발기불능이나 사정

지연 등의 성기능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Cho, 

2003; Park, Kim, & Lee, 2010)는 내용을 교육 할 

필요가 있다. 약물 부작용에 따른 성기능의 장애 발생

과 관련된 지식의 부재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

회를 갖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성공적인 우울증 치료

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발기부전이 

있을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생겨 자긍심, 부부관계, 

가족 및 친구 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심지어는 신체적인 

건강까지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Michael, Gagnon, 

Laumann, & Kalata, 1994; Hong, 2003).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은 재발 촉진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 드러난 알코올중독 회복 초기에 성생활에 미

치는 알코올의 영향에 따른 구체적이고 정확한 성교육

은 회복을 유지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범주 3 ‘성기능 장애에 대한 대처방법’에서 파악한 참

여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 현 실정을 토대로 한 성교육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위범주 ‘대증적 처치’에서 드러난 

방법들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스스로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성교육이나 성 정보가 없었던 시대에 

살아 온 청장년층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위행위조

차도 수치심이나 죄책감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들에게 

남성의 경우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거의 100%이라

는 연구(Giddens, 1992) 결과를 성교육시에 제공한다

면 알코올중독자들의 성 관련된 부정적 정서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기능 장애에 대한 대처방법’ 에 속하는 하위

범주인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대처’와 ‘성적 욕구의 

승화’ 에서 확인한 구체적인 전략들은 실제에 근거를 둔 

성공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실질

적인 성교육 내용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본다. 특히 

신체적 운동을 통해 성충동을 해소한 경험, 성적 쾌락

과는 다른 자기 계발에서의 기쁨에 대한 경험 및 성적 

충동의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충동 조절력을 

갖게 된 경험 등이 그 좋은 예라고 본다. 이러한 성충동

을 이겨내는 건강한 대처를 알려주는 성교육은 단주 초

기의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재발방지에 특히 효과적일 

것이다.

범주 4 ‘여성과의 관계와 갈등’ 범주에서는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의 성생활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

획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성적 파트너가 없는 참여자

들은 새롭게 여성을 만나는 과정에 재발의 위험이 있었

으며, 결혼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참여자들은 부인과의 

성생활 갈등이 재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알코올중독자인 경우 알코올이 제거되면 인간관계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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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등 인간관계의 영역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고 한 Birchler (199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각해볼 

때, 중독과 관련된 부적응적 양상은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지만, 특히 친밀한 관계에 토대를 둔 성적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더욱 극명하게 노출된다고 본다. 

이는 회복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과의 관계가 진솔한 

소통의 관계로 변화되고, 성기능 장애에 대해 성 파트

너와 솔직하게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고 말한 한 참여자의 진술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

러므로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

램에서는 성생활에 대해 성적 파트너와 관계와 소통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알코올중독영역의 전문가들이 성교육은 인간교육이며 

훌륭한 남녀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 간에 평등과 협력, 

존중과 신뢰로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Kim, Lee, Kim, & Kang, 2012)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회복중인 남성 알코올중독자들의 생생한 

성 관련 경험을 통해서 이들에게 요구되는 성교육 요구

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결과는 

중독분야전문가가 중독자들의 성관련 어려움을 이해하

고 성과 관련된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중독전문가로서

의 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알코올중독자들의 성 문제를 도울 수 있기 위

해서는 중독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성에 대한 자

신의 선입견을 점검하고, 성과 관련된 다각적인 이해를 

갖추어 중독자들의 성문제에 개입하는 성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회복중인 17명의 남성 알코올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관련 경험을 통해 이들에게 요구되

는 성교육 요구를 파악하였다. 2010년도 8월부터 

2011년도 2월까지 포커스그룹 토의를 통해 자료를 수

집하고 질적 주제 분석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와 그에 따른 10개의 하위범주로 도출하였다. 범주 

1 ‘성지식의 부족’에는 ‘성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이해’ 와 ‘성교육의 부재’ 가 하위범주로 포함된다. 범주 

2는 ‘성생활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으로서 그 하위범

주로는 ‘알코올과 성충동과의 관계’, ‘불만족한 성생활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성기능의 장애’로 도출되었다. 범

주 3 ‘성기능 장애에 대한 대처방법’은 ‘대증적 처치’,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대처’, ‘성적 욕구의 승화’가 하

위범주로 도출되었다. 범주 4는 ‘여성과의 관계와 갈등’

로서 이에 속하는 하위범주는 ‘여성과의 관계’, ‘성문제

로 인한 부부갈등’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남성 알코올중독자들이 회복과

정에서 성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회복과정 중 성과 관련된 다

양한 상황에서 부적응적인 대처를 하게 되었을 때 재발

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 제시

된 4개의 범주와 10개의 하위범주는 알코올중독자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성교육 내용으로서, 향후 개발할 성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내용을 구성하는데 유용한 근

거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구

체적인 상황에 따른 맞춤식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제공한다면, 이는 알코올중독자들의 회복을 돕고 재

발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재발

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4개의 성교육 영역 즉, 일반적

인 성 지식, 성생활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 성기

능장애에 대한 대처, 파트너와의 관계를 다루는 알

코올중독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 

연구를 제안한다.

∙개의 영역을 조사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알

코올중독자와 중독전문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실

태를 파악하는 조사연구를 제안한다. 

∙알코올중독자들이 경험하는 성기능 장애와 이에 대

한 대처가 재발 및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성(Sexuality)은 성별(Gender)에 따라 차이가 클 

것이므로, 여성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동일한 

주제의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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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eds of Sex Education for Recovering Male Alcoholics*

Cha, Jingy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Kim, Sungja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needs of sex education for 

recovering male alcoholic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7 male alcoholic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from August 2010 to February 2011,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content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4 

categories and 10 sub-categories. The 4 categories were ‘Lack of sex knowledge’, ‘Effects of  

alcohol on sex life’, ‘Strategies to cope with sexual dysfunction’, and ‘Relationship and 

conflict with wome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scribed that education for 

sex knowledge and safe sex life is necessary for preventing the relapse of alcoholism and 

supporting recovery of male alcoholics. 

Key words : Alcoholics, Sex education, Sexuality, Recovery,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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